열정의 나라.스페인

서론

여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여행을 많이 즐겨보지 않은 나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지가 여행 그 차제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계획서를 쓴다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나 여행경로를 위주로 써야 할지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다녀온 여행의 계획을 보고 참고로 하여 내 여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를 나로서는 첨에 감을 잡기가 어려웠다. 
이번 여행 계획서는 아직까지 나로서는 여행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여행의 목적이나 여행을 갈 때의 필요한 사항, 주의사항, 그리고 여행의 방법등을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여행계획서를 작성해 보기로 하겠다. 
누군가가 그랬듯이 넓은 세계를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진다고 하였듯이 난 좀 더 넓은 세계를 방문하고 그곳의 문화를 배워볼 목적으로 해외 배낭 여행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여행에 무지한 나로선 그나마 친구가 있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스페인으로의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젊은 놈이 무엇이 두렵겠냐 하는 맘으로 낯선 타지에서 많은 것에 부딪혀가며 몸소 체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경비와 많은 것을 배워볼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였다. 우선 처음 해외 여행이고 하니 다른 구차한 목적보다는 여행이라는 단순한 목적하에 떠나 볼 생각이다. 여행이라는 단순한 목적만으로도 나에게는 많은 것을 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여행준비, 여행 입문, 그리고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본론

스페인에서 3만-1만 5000년전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발견되므로 그 당시부터 인간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게르만족에서부터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침략을 받아 왔으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5C중엽에 서고트인들이 이곳에 왕국을 세웠다. 이후 15C까지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442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과 아라곤의 국왕 페르디난도의 결혼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게된다. 19C에 이르러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끈질긴 저항운동이 펼쳐졌으나 이후 1936-39년간 스페인 내란이 발생했다. 결과는 프랑코 총통이 이끄는 군부의 승리로 끝나게 돼 1975년 총통 사후까지 독재정치가 계속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현재는 입헌군주국으로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는 2원제이다.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유럽 중에서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소맥, 감귤류,포도, 올리브 등이 유명하다. 또한 680㎞에 달하는 대서양의 천혜의 어장으로 원양어업 및 근해 어업이 모두 활발하다. 대표적인 공업으로는 기계, 조선, 섬유 등이나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지리
총면적은 50만 4788㎢이며, 한반도의 약2.5배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인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동쪽은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접해 있고 북서쪽은 대서양에, 동쪽으로는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다. 남서부로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이루며, 아프리카 대륙과 접하고 있다.


기후
특색있는 지형과 해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기후를 나타낸다. 북서부의 대서양 연안은 온난한 해양성기후로 비가 많으며, 마드리드를 포함하는 중부 고원지대와 남서부는 대륙성의 건조한 기후를 나타낸다. 또한 남동부의 지중해 연안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일년내내 온난하다. 스페인 내륙 및 남부의 여름 햇빛과 더위는 너무 강열해서 반드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야 한다. 의류는 한국의 계절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사회문화
인구는 약 3,900만명으로 라틴계 스페인인이 주를 이루며, 원주민인 이베리아인, 로마인, 게르만인, 아랍인 등 다양한 종족의 혼혈이 많다.공용어는 스페인어(카스티야어)이며,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북부에는 갈리시아어, 동부에는 카탈루냐어가 사용되고 있다. 플라멩고를 비롯한 많은 민속무용이 발달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아랍풍의 다양한 양식으로 건축술이 발달했고 가우디와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도 배출되었다.


스페인 현지 일반 정보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3월에서 9월까지의 서머타임 실시기간에는 7시간 늦다. 한국이 정오이면 현지는 새벽 4시이다.


통화
통화 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03월부터 페세타(Peseta)대신 사용되었다.환전은 은행이나 공항, 대형 백화점 안의 환전소, 호텔 등에서 할 수 있다. 주화는 1, 2, 5, 10, 20, 50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 7가지가 있으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전압
220V를 사용하며, 오래된 시설에는 125V도 사용된다.


☞한국으로의 전화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할 경우는 다일얼링 순서는 
0또는9번(외부전화 접속, 호텔마다 확인요) + 07 + 82 +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공항또는 시내의 국제전화가 가능한 공중전화(Inter Urbana로 표시됨)를 이용할 때 
07 + 82(한국 국가번호) +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ex) 서울 725-6000 으로 전화할 경우 : 07 + 82 + 2 + 725-6000 
한국통신 교환원 서비스 900-99-0082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전화 걸기
001+34(스페인 국가 번호)+지역번호+상대방 전화 번호

축제
1)1월 1일 신년 
2)1월 6일 주현절 
3)3월 19일 성요셉의 날 
4)부활절전 목요일 성목요일 
5)부활절전 금요일 성금요일 
6)5월 1일 노동절 
7)5월 15일 성 이시도로제 - 2주동안 계속 투우가 열림 (마드리드) 
8)6월 20-24일 성 후안 축제 (알리칸테지방) 
9)7월 25일 산디아고 축제 
10)8월 15일 성모 승천일 
11)9월24-28일 자비의 여신 축제 - 투우와 민속제가 열림 (바르셀로나) 
12)10월12일 신대륙 발견일 
13)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14)12월 6일 헌법의 날 
15)12월 8일 성모 수태일 
16)12월25일 크리스마스


현지 연락처
-스페인내 한국대사관
공관명 : La Embajada de Republica de Corea
주소 : Gonzalez Amigo 15, 28033 Madrid
위치
▶ (지하철 이용시) 4호선 Arturo Soria 역에서 하차(역에서 도보로 10분)후 Plaza de Castilla 방향의 버스(70번)를 탑승하여 4-5정거장에서 하차(Arturo Soria 247 번지에서 하차)
▶ (버스 이용시) 우선 Plaza de Castilla 광장(지하철 9호선)에 도착후Arturo Soria 방향의 버스(70번)를 탑승하여 Arturo Soria 247번지에서 하차
▶ 상기와 같이 하차후 인근 「Pepitos Restaurante」 골목을 끼고 걸으시면 대사관에 도착
ㅇ공관 연락처
▶ 대표전화 : (34)91-353-2000 ▶ Fax : (34)91-353-2001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 606-957-332

- 주한 스페인 대사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52 
Tel. 02 - 793 – 5703
가는 방법 

항공
마드리드까지 직항편은 없고 대한 항공으로 파리와 로마, 프랑크푸르트등으로 이동하여 이베리아(IB)항공을 타고 경유할 수 있다. 서울에서 마드리드까지의 거리는 6,238마일이고, 소요시간은 경유시간 포함하여 15시간 25분이다. 이외에도 다른 유럽을 경유하여 들어가는 항공이 여러 편 있다. 파리에서 1시간 40분, 런던과 프랑크푸르트에서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철도
철도를 이용할 경우 스페인 고속열차인 아베(AVE)나 여러 국철과 사철이 수시로 연결하고 있다. 파리에서 마드리드까지 탈고(Talgo)호로 13시간이 소요된다.
현지 교통 

항공
이베리아항공(IB)과 아비아코항공(AO)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도시를 수시로 운항하고 있다.


버스
경제적인 교통 수단으로 국내 여행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평상시에는 출발 1시간전에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성수기에는 2일전에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기차
고속열차인 아베(AVE)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국철과 사철이 있다. 199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AVE는 초고속 열차로, 마드리드와 세비아 간을 운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국철은 RENFE로 스페인 국내를 여행하는데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모든 기차는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식당칸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기차의 종류는 탈고 (Talgo,ELT), TER, EXPRRESOS, RAPIDOS 등이 있는데, 기차마다 요금이 다르다. 탈고는 고속열차로 , 요금은 완행열차의 두 배이다. 반드시 미리 좌석을 예약해 두어야 한다. 특히 프랑스 파리로 갈 때는 예약이 필수적이다. 출발하기 2개월∼2시간전까지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 승차권은 20분전까지 발권을 하여야 하며 유레일패스인 경우도 사전에 예약을 하고 패스를 제시하여 무료승차권을 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객차가 도중에 다른 목적지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객차에 기재되어 있는 행선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기차 티켓은 시내에 있는 RENFE 사무실이나 RENFE 표시 (초록과 노랑)가 있는 여행사에서도 구할 수 있다. 물론 기차역 창구에서도 티켓을 끊을 수 있으며, 예약은 60일 이전부터 가능하다. 거리가 넉넉하므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굳이 자리를 예약할 필요가 없다.

비자 및 출입국 심사 정보 

관광 목적의 90일 이내 체재에 대해서는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사증이 불필요하나 90일을 넘겨 체재하려는 경우 또는 취직, 취학, 영주, 자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전에 주한스페인대사관에서, 목적에 맞은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주재원의 경우, 노동 허가를 전제로 한 거주 사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스페인측의 수락 기업이, 사증 신청인에 대한 노동 허가를 사회노동성에 신청해, 이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한스페인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이 노동허가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입국 사증이 발급된다.입국 후의 자격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기 체류시 참고 사항>
3개월 이상 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거주 허가(RESIDENCIA), 취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생증(TARJETA DE ESTUDIANTE)의 취득이 필요하다. 모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하지만, 허가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이전에 공무원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청시에 교부되는 신청수리표를 제시하면된다. 거주 허가 또는 학생증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여권과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하며기업 주재원은 노동 허가 신청이 인정되어 거주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사회노동성의 파견기관에서 노동허가증을 수리한 후, 관할경찰서에 거주허가를 신청한다.


비자 및 출입국 심사 정보 

관광 목적의 90일 이내 체재에 대해서는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사증이 불필요하나 90일을 넘겨 체재하려는 경우 또는 취직, 취학, 영주, 자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전에 주한스페인대사관에서, 목적에 맞은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주재원의 경우, 노동 허가를 전제로 한 거주 사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스페인측의 수락 기업이, 사증 신청인에 대한 노동 허가를 사회노동성에 신청해, 이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한스페인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이 노동허가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입국 사증이 발급된다.입국 후의 자격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기 체류시 참고 사항>
3개월 이상 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거주 허가(RESIDENCIA), 취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생증(TARJETA DE ESTUDIANTE)의 취득이 필요하다. 모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하지만, 허가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이전에 공무원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청시에 교부되는 신청수리표를 제시하면된다. 거주 허가 또는 학생증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여권과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하며기업 주재원은 노동 허가 신청이 인정되어 거주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사회노동성의 파견기관에서 노동허가증을 수리한 후, 관할경찰서에 거주허가를 신청한다.

스페인 입국 절차 

세관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해 비자가 면제된다. 입국심사대에 유효한 여권과 미리 작성한 입국카드를 제출하면 입국도장을 찍어주며, 가끔 심사관이 스탬프 찍는 것을 잊는 경우도 있는데 입국 도장이 없을 경우 출국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입국심사대에 유효한 여권과 미리 작성한 입국카드를 제출하면 입국도장을 찍어주며, 가끔 심사관이 스탬프 찍는 것을 잊는 경우도 있는데 입국 도장이 없을 경우 출국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출국 절차 

항공사 체크인은 비행기 출발 2시간전에 공항에서 수속을 밟도록하며,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면 간단하게 출국심사가 끝나게 된다. 


면세 신고
EU 국가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물품 구입시 붙게되는 부가세를 EU국가 완전히 출국시 신고를 하면 환급을 해준다.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상품 구입시 Taxfree Check 신고서를 꼭 받아야하며, EU국가가 아닌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전에 세관원에게 Taxfree Check 과 영수증원본을 보이고 확인도장을 받으면 된다. 다른 EU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EU국가를 출국할 때 그곳에서 세관원의 도장을 받으면 된다. 도장을 받은후 환급을 위한 우체통에다 넣으면 귀국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검역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여행 중 필요한 의류 및 휴대품, 와인 2병, 위스키 1ℓ, 담배 400개피 또는 엽궐련 100개피, 향수 50g이다. 또한 스페인 통화 반입에대한 규제는 없으나 스페인 통화에 대한 반출은 100,000페세타까지로 제한된다.

현지 통화(유로) 및 외화의 반입은, 비거주자는 합계 6,010 유로 상당액을 넘는 경우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반출에 대해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합계 6,010 유로 상당액 이하의 경우는 자유롭지만 합계 6,010 유로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는 사전의 신고가 필요하다.

입국시의 통관은 자기 신고제로, 강제적 심사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약·각성제, 엽총 이외의 총포류, 공안을 해치는 출판물 등의 반입은 금지. 미술·골동품류의 반출을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스페인 여행시 주의 사항 

공원이나 광장등에 공중화장실이 있기는 하나 시간에 따라 닫혀 있기도 하며, 불결할 뿐만 아니라 여성용이 없는 곳이 많으므로 백화점이나 카페테리아등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남성용은 카바예로스(Caballeros), 여성용은 세뇨라스(Senoras)로 표기된다.

스페인에는 시에스타(Siesta)라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자는 관습이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점이나 사무실의 업무를 중단하고 잠을 잔다. 관광지에서도 그 시간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동양인들은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곳 범죄인들의 인식임으로 외출시 과도한 현금 지참은 피하고 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금고나 호텔에 보관하며, 부득이한 경우 여러곳에 분산하여 휴대하도록 한다.(강탈당하기 쉬운 소형 가방보다도 큰 가방에도 나누어서 휴대) 

여권의 경우도 현금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며, 반드시 여권사본(2매 이상)을 별도로 준비 및 외출시 사본 휴대하는 것이 좋다.


호텔 또는 식당에서 정산시 주위를 잘 살피고 지불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숙소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때에는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처럼 일상적인 복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소형. 저가의 카메라를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가의 카메라를 휴대하면 범죄자들의 1차 목표가 됨) 

혼자서 외출은 자제하고 낯선 사람의 접근 또는 과도한 친절과 호의를 경계(길을 물어 보는 등 대상자를 산만하게 한 후 소매치기를 하거나,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도 함)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 유의(유사한 경찰 복장차림으로 접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현금 및 신용카드 절도를 시도)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유의사항, 재외공관 주소를 사전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마드리드시내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마셔도 문제없으나, 바르셀로나는 경수이므로 가급적 생수를 구입해서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카나리아제도의 라스팔마스에서도 수도물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음료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때때로 사하라사막의 모래열풍이 불어오며, 이로 인해 특히 아이들이 기관지천식이나 인후계통의 병에 걸리는 예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사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상비약은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긴급 연락처 
*경찰(전국 공통)：TEL·091(국가 경찰), 092(시경찰·교통 사안)
*소방(　〃　　)：TEL·080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Tel: 91 353 2000
Fax: 91 353 2001

여행 시기
스페인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므로 각 계절에 따라 적합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다. 봄에는 레반테 산악지구와 안달루시아 지방이 좋으며, 여름에는 스페인 중부 및 세비야의 더위는 극심하므로 이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을에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스페인 전지역이 여행하기에 적합한 기후를 나타내며, 남부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알리칸테, 나라가는 온화한 기후로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

마드리드의 경우 4-5월과 10월이 여행 시즌이며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은 축제가 많은 4-5월이 최적기이다.


여행 제안
투우
코리다 데토로스(Corrida de Toros)라 불리우는 스페인의 국민적 행사로 3월 중순 발렌시아 불꽃축제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개최된다. 특히 성 이시도로 축제(5월15일)를 전후한 2주 사이에는 매일 개최되며,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겨울에도 투우경기가 열린다. 경기의 개막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때인 저녁 5시에서 6시사이로 계절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다.

경기장의 좌석은 햇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 Sombra석, Soly Sombra석, Sol석으로 구분되며 가격에서도 차이가난다. 투우 경기는 하루에 3명의 정 투우사인 마타도르가 6마리의 소를 죽이는데, 소요시간은 1마리당 약 20분정도이다. 투우경기의 절정은 마타도르가 얼마나 화려한 솜씨로 소를 즉사시키는가에 달려 있으며, 열광하는 스페인 관중들과 하나가 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투우 경기에대한 자료는 마요르 광장의 여행안내소나 호텔에 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플라맹고
안달루시아의 집시예술로 노래와 춤, 반주의 3요소로 이우어져 있다. 그라나다, 세비야 지방이 2대 중심지이며, 아랍과 인도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타블라오라 불리우는 극장식 레스토랑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음료수나 식사와 더불어 즐길 수 있다. 

식사를 곁들이면 요금부담이 크므로 경제적으로 플라멩고를 즐기려면 저녁 9시 이후에 입장하여 간단한 음료수를 마시며 관람하는 것이 좋다.

유용한 스페인어 표현
안녕하세요? 아침-Buenos dias 부에노스 디아스 
점심-Buenas tardes 부에나스 타르데스 
저녁-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감사합니다. Gracias 그라시아스 
부탁합니다 Por favor 포르 화보르 
미안합니다. Perdon 페르돈 
안녕히 가십시오. Adios 아디오스 
또 만납시다. Hasta la vista 아스탈 라 비스타
승혜의 5박6일여행코스

첫째날..

우선 수도인 마드리드로 간다.가서 짐을 풀고 필요한 음식이나 간식거리같은 것을 사고 간단한 여행을 한다.

스페인의 마요르 광장은 규모면에서나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손꼽히고 있는 광장이다. 펠리페 2세가 수도의 중앙에다 이와 같은 광장을 만들라고 명하였으나 실제로 지어진 것은 그의 아들인 펠리페 3세가 재위에 있었던 때에나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1620년, 스페인의 다섯 성인을 기리는 시성식 행사를 이 곳에서 치름으로써 마요르 광장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이 광장은 각종 공연장, 마녀재판과 사형 집행장, 왕가의 결혼행사장, 투우장 등 다양하고 이채로운 행사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광장 주변에 위치한 가옥의 발코니들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왕가를 비롯한 귀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부터 마요르 광장은 차량 통제를 실시, 오늘날까지 이 곳은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활기로운 광장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일요일 오전이면 우표 등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서기도 한다. 

광장의 중앙에는 이탈리안 조각가 Giovanni de Bologna에 의해 세워진 펠리페 3세의 기마상이 위치하고 있다.

둘째날..

스페인의 마요르 광장은 규모면에서나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손꼽히고 있는 광장이다. 펠리페 2세가 수도의 중앙에다 이와 같은 광장을 만들라고 명하였으나 실제로 지어진 것은 그의 아들인 펠리페 3세가 재위에 있었던 때에나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1620년, 스페인의 다섯 성인을 기리는 시성식 행사를 이 곳에서 치름으로써 마요르 광장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이 광장은 각종 공연장, 마녀재판과 사형 집행장, 왕가의 결혼행사장, 투우장 등 다양하고 이채로운 행사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광장 주변에 위치한 가옥의 발코니들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왕가를 비롯한 귀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부터 마요르 광장은 차량 통제를 실시, 오늘날까지 이 곳은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활기로운 광장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일요일 오전이면 우표 등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서기도 한다. 

광장의 중앙에는 이탈리안 조각가 Giovanni de Bologna에 의해 세워진 펠리페 3세의 기마상이 위치하고 있다
소피아 국립예술센터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현대 미술과 아방가르드 조각품, 그림등이 전시되어 있는 문화 예술 센터이다. 이곳은 원래 18세기까지 병원이었으며 1992년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순회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열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화가 Miro, Dali, Juan Gris, Picasso의 작품이 매우 많으며, 특히 이곳에는 피카소가 반전(反戰)의 의미로 그린 그의 일생 최대 걸작 게르니카(Guernica)를 소장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침략을 당하던 바스크 지방의 Guernika-Lumo라는 작은 한 마을이 배경이 된 이 그림은 실제로 보면 크기도 굉장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피카소의 사상이 느껴질 정도이다.
또한 소피아 국립예술센터에는 아트 필름상영과, 도서관, 카페테리아등을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정보

개관시간 : 월-토 10 am-9 pm, 일 10 am-2:30 pm, 화요일은 휴관
입장료 : 500 Ptas.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무료 입장
주소 : Santa Isabel 52
전화번호 : 91-467-5062.

셋째날

라스 벤따스 투우장(Las Ventas)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투우장으로 약 23,000개의 관중석을 가지고있으며 스페인 사람들의 투우에 대한 열정을 가장 가까이 느낄수 있는 곳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점점 투우를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주변의 많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우시즌이 시작되는 5월이면 어김없이 이곳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곳은 1930년대에 지어졌으며, 이곳이 생기기 전에는 마요르 광장이나 솔 광장 등에 간이 투우장을 지어놓고 투우를 진행 했었다고 한다. 이 투우장은 네오 무데하르 양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세라믹 타일 장식과 안달루시아로부터 공수해온 금빛 모래 등을 이용하여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하였다. 
보통 투우 경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열리며 산이시드로 페스티발 기간에는 매일매일 다양한 투우이벤트를 즐길수 있다. 
또한 주변에 쉽게 이용할수 있는 다양한 바가 즐비하다. 

일반정보
교통 : 메트로 Ventas역에서 하차
관련 웹사이트 : www.las-ventas.com

저녁때가 되면 보기좋은 푸에르타 데솔로 간다.

태양의 문, 푸에르타 델 솔 

마드리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프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은 태양의 문이라는 뜻으로 옛날에는 요새로 쓰였다. 스페인의 모든 도로가 이곳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10개의 도로가 집중되는 광장이다. 20세기 초에 그란비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쇼핑의 중심지로 유서 깊은 상점들이 많았으며, 가장 스페인 다운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을 찾으면 된다. 1808년 스페인을 침략한 나폴레옹군과 최초로 대항한 장소였으며,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게릴라전을 펼쳤던 곳이다. 

넷째날..

수도인 마드리드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간다.

호앙미로 재단은 스페인의 건축가 Josep Lluis Sert가 디자인한 곳으로 1975년에 건축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하얀건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는 각각의 전시실 내부에 충분한 자연채광이 들어올수 있는 과학적인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는 호앙미로의 친구였으며 호앙미로에게 이곳은 그의 작품을 전시할수 있는 공간으로 내 주었고 현재는 호앙미로와 뜻을 함께 하는 다양한 현대 미술가들의 전시공간이 되고 있다.
호앙 미로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의 틀을 세운 인물로서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활동하는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의 그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지만 그는 생기있고 발랄할 초현실주의 스타일을 고안하였다.
모던 전시실은 후레쉬를 터뜨리는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으며 각각 전시실을 다 돌고나면 마지막으로 1층의 기념품 가게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미로의 작품을 응용한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조금 비싼듯한 느낌도 들지만 선물용이나 소장용으로 대단히 큰 가치가 있는 기념품이 많으니 꼭 들어보길 권한다. 

일반정보

관련 사이트 : http://www.bcn.fjmiro.es/
주소 : Parc de Montjuïc, s/n
개관시간 : 10am-7pm 이며 공휴일에는 2:30pm 까지
입장료 : 성인 € 7,20

바르셀로나 대사원.

150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298년에 착공한 후 1448년에 완공되었다. 대사원의 폭은 40m, 길이는 93m, 첨탑의 높이가 70m이며 3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다. 정면의 현관은 1408년의 설계도에 의해 500여년만인 1913년에 완성되었다.

본당 안의 합창단을 둘러싸고 있는 흰대리석 조각은 바르셀로나의 소호성자인 산타에우랄리아의 생애를 조각한 것이며, 회랑 주위에 있는 방인 Sala Capitular 는 부속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15C의 조각가 바르톨로메 베르메호의 피에타가 유명하며, 예배당마다 유명한 성인들이 모셔져 있다. 
오랜 역사만큼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자리하고 있다. 성단 앞 광장에서 간간히 오래된 성당 물품이나 투우사의 옷 등을 파는 골동품 시장이 열리며, 일요일엔 전통춤을 추기도 한다.

피카소미술관.

피카소 미술관(Museo Picasso)은 14C에 건축된 아길라르 궁전으로 피카소의 회화, 조각, 동판화등이 전시되어 있다.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14세때 바르셀로나로 이주해 그림 공부를 했으며, 19세때 마드리드로 이주, 23세인 1904년부터 파리에 정착했다.

1963년에 개관한 피카소 미술관의 작품들은 주로 피카소의 친구인 사바르테스에게 기증됐던 것들로 피카소의 유년, 소년, 청소년 시절의 스케치나 낙서, 습작, 밑그림을 다수 접할 수 있다. 특히 15세때 그린 '첫 성체배령'과 16세때 그린 '과학과 자비'는 어린 시절부터 보여진 천재적인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1층에는 목판화, 석판화, 데생작품들이 있으며, 2층에는 '라스 메니나스'연작과 '카나루스 부인', '아비뇽거리의 아가씨들'등이 전시되어 있고 3층에는 피카소의 유년시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일반정보

웹사이트 : http://www.museupicasso.bcn.es
개관시간 : 화-토 10:00am~8:00pm, 일 10:00am~3:00pm, 월요일은 휴관
주소 : Carrer Montcada , 15 – 19
다섯째날..

평소에 집에대한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이곳이 가장 기억에 남을꺼 같다.

Palau Guell (Guell Palace)은 1886년에서 1888년까지 3년동안 Eusebi Guell Bacigalupi 의 가족을 위해 지어진 곳으로 바르셀로나의 가장 번화한 람브라스 거리의 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가우디의 첫번째 대규모 작업이었으며, 완벽하게 개인적이며, 역사적인 스타일을 혁신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이 건물은 고딕에 Moorish 스타일을 가미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가우디는 외형을 디자인 하는데 12개의 도면을 만들었으며 최종선택은 Guell에게 맡겼다. Guell은 포물선 모양의 입구를 결정하였으며 가우디는 충실히 제작하였다. 

궁전같은 모양의 건물에 가족실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중앙의 수직적 공간은 커다란 포물선 모양의 돔으로 채워 있고, 별모양의 창문은 매우 독특하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었던 콘서트 룸과 채플실도 있으며, 중앙 거실은 빛을 받아 앞 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방을 지나 옥상으로 가면 Palau Guell의 가장 인상적인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은 대리석 기둥이 이곳저곳 놓여 있는 곳으로, 이 기둥들은 각각 독특한 가우디 스타일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저녁이 되면 조명을 받아 더욱 아름답다. 

이곳은 1984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Diputacio de Barcelona의 소유이며, Institut del Teatre의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다. 

입장료는 400 pts(2,40 €)이며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입장해야한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가이드를 하는데 아쉽게도 한국어 가이드는 없다.
동물원.. 바르셀로나 동물원은 1940년 개관하였으며 이곳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곳이다.

이곳에는 다른곳에서 볼수 없는 희귀한 영장류들이 많은데, 이곳의 마스코트는 Snowflake라고 하는 흰색 고릴라이다. 또한 아쿠아리움에서는 매일 돌고래와 고래쇼가 동물원 입구에는 바르셀로나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분수가 있다. 

일반정보

웹사이트 : http://www.zoobarcelona.com/
주소 : Parc de la Ciutadella
관람시간 : 매일 10ma-7pm (동절기에는 5pm까지)
입장료 : 종일관람-10,00 Euro / 오후관람-6,50 Euro
교통 : 메트로 Ciutadella-Vila Olimpica

여섯쨋날..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를 탄다.마지막날이기 떄문에 특별한 관광은 못할꺼 같고

그냥 간단한 쇼핑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할꺼 같다.

바르셀로나 공항 (BCN) 안내도 

바르셀로나 시내 중심으로부터 약 12km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항은 유럽의 각 도시와 미주, 아시아 등지로 취향하는 다양한 항공사가 있다. 
스페인 국적기 이베리아 항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항사는 터미널A에 상주하고 있으며 약 7,500대 수용 가능한 주차시설과 관광 안내소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쇼핑과음식정보

주요 쇼핑가

-구시가 지구 : 람브라스 거리, Portal de l'Angel거리, Portaferrissa거리
-Eixample지구 : 까딸루냐 광장주변, 그라시아 거리
-Av. Diagonal(바르셀로나의 비즈니스 중심 지구) : Maria Cristina 광장, Francesc MaciO 광장 주변

개장시간
대부분의 상점은 10시에 개장하여 오후 2시에 닫고, 다시 오후 4시반쯤 열어 저녁 8시에 닫는다. 이것은 스페인 특유의 시에스타(la siesta) 습성 때문인데, 요새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로,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쇼핑가들은 종일 영업한다.

세일 기간
여름 세일기간은 7,8월이며, 겨울 세일 기간은 1, 2월이다. 이 기간에 El corte ingles와 같은 스페인의 대형 백화점 등에서는 매우 싼 가격에 다양한 물건을 내 놓고 있으며 한국인은 TAX refund까지 받을수 있어서 일석 이조의 이익인 셈이다.

VAT refunds
유럽 시민이 아닌 사람은 15,000페세타 (원화로 약 십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상 구입하였을 경우 환급받을수 있다. 대형 백화점이나 Tax Free Shopping 로고가 붙은 상점을 이용하면 된다.

Els Encants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벼룩시장, 여행자이게 있어서 딱히 살만한것은 없으나 구경할만한것도 많고 운이 좋으면 싼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만날수 있다.
개장 시간 : 월,수,금,토(법적 공휴일 제외) 09:00 ~ 19:00
위치 : Pl. de les Glories (932 463 030)

고딕 지구의 골동품 마켓
고딕 지구의 유명한 골동품 거리이며 8월달에는 문을 닫는다.
위치 : Pl. Nova,1 (933 027 045)

기념 우표,주화 마켓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열리며 오후 2시반에면 닫는다. 연중 내내 계속되므로 일요일을 껴서 바르셀로나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한번 들러보자. 진귀한 우표와 기념 동전을 만날수 있다.
위치 : Pl. Reial(레이알 광장)

식도락 페어
매달 1,3주 금,토,일 요일에 열린다.
위치 : Pl. del Pi

그림 시장
다양한 유명, 무명 작가들의 그림을 살수 있는 시장이며, 매주 토,일요일에 열린다.
위치 : Pl. Sant Josep Oriol (932 916 170)

까딸란 요리는 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적 특성과 종교적 관습을 더하여 만들어진다. 주 재료는 올리브 오일, 아로마 허브, 건과류와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 시장에 나오는 신선한 농산물등이다. 람브라스 거리에 있는 Boqueria는 이 도시의 가장 주요한 푸드마켓이다. 대부분의 바르셀로나로 공급되는 신선한 야채, 과일, 생선등은 모두 이곳에서 매매된다.

까딸란의 대중적인 음식

까딸란 요리는 또한 매우 지중해적이다. 음식들은 자연적인 재료로 매우 정성스럽게 만들어 지며 건강에 좋고, 맛이있다.
대표적인 자연적인 재료들은 Calcot (양파의 일종으로 봄에 생산된다), 버섯(가을에 생산된다.)이며, 까딸란 사람들이 많이 먹는 escudella는 주로 겨울에 먹는 까딸란 특유의 스튜요리이다. 
또한 까딸란 사람들은 토마토를 넣은 빵, 훈제한 고기, 빠에야 등을 가장 많이 먹는다. 이러한 음식들은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팔고 있으니 꼭한번 맛보길 바란다.

다양한 Tapas(따빠스)
바르셀로나도 역시 스페인답게 다양한 따빠스(바(bar)등 에서 즉석으로 작은접시에 담아파는 간단한 요깃거리)를 즐길수 있는데 생선, 고기, 야채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따빠를 맛볼수 있다. 최근에는 따빠를 간단한 한끼 식사로 대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까딸란 사람들은 따빠를 와인이나 스파클링 워터 등과 함께 즐긴다. 

디저트
마지막으로 이곳 사람들이 주로 먹는 디저트로는 crema catalana(끄레마 까딸라나) 인데 이것은 일종의 크림파이 이며, coca라고 하는 스폰지 케익, turron 이라고 하는 땅콩 누가등 크림과 초콜렛을 재료로한 다양한 디저트 거리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너무 달아서 한국인의 입맛에 맛이 않는것도 있으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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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빠에야는 우리의 해물볶음밥과도 같은 형태의 스페인 전통요리이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밥을 먼저 물에 불려서 한다음에 볶는 것이 아니라 쌀에서 바로 올리브유에 그것이 익을때까지 볶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이유로 우리의 볶음밥보다 훨씬 기름이 많긴 하지만, 좀더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다.

빠에야는 중동지방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모슬렘들이 즐겨 먹는 음식 스타일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스페인에서 즐길 수 있는 특식이다.


이상으로 나의 여행계획을 마친다.정말로 스페인을 가게 된다면 더더욱 멋진 여행이 되도록 이것보다 계획도 철저하게 짜고 준비도 많이 할것이다.
